
 

 

 

히타치, '2015 동아시아 30'에 선정 

 

 
 

히타치는 '2015 동아시아 30(East Asia 30)'시상식에서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 일 밝혔다. 

 

'동아시아 30'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정석구)이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위원회와 함께 한·중·일 

동아시아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 시상하는 행사다. 

 

약 3 개월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 3 개 부문에서 20 개의 세부 항목을 구성해 비교, 평가 후 각국의 

전문가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한중일 각국 우수기업 10 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일본 기업 중 사회영역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히타치는 임직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책임경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까지 동아시아 30 우수기업으로 네번째 선정된 히타치는 ‘우수한 기술·제품의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 정신 아래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전세계 회사 법인들의 사회책임경영 교육을 비롯해 체계적인 공급망(협력업체) 사회책임경영 리스크 관리로 

사회영역에서 한·중·일 동아시아 30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 월 29 일 개최된 수상식에는 히타치를 대표해서 한국히타치의 타케우치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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